해변
조전삼

바람 한 점 없는 날
어느 찻집 발코니에서 해변을 바라본다
바닷물에 생각을 던져 버린 사람들
모래 위에 새겨진 무수한 발자국
유리알처럼 맑은 바닷물에
작은 고래를 탄 사람들
하얀 물살 가르며 곡예를 한다
부챗살처럼 펼쳐진 바다에
어느새 어스름 내려오고
삼삼오오 모여 있던 사람들 
푸른 바다를 가슴에 담는다






밤에 우는 새

조전삼

늦은 밤 달이 밝다
소쩍새 애절함이 들려온다
느리게 천천히
하이얀 구름 햇살 비추던 그곳에
얼마나 많은 아픔 있길래
봇물 토해내듯 목놓아 울까

창문 열고 듣던 그 울음소리
내 심장 뚫고 들려온다
침묵은 금이라는데
나는 입을 열고 소쩍새 소리로 운다





사과

조전삼

작은 꽃들이 피었어요
참새발로 스쳐가던 바람이
가던 길을 멈추고
꽃들을 들여다 봅니다

꽃잎에 맺힌 이슬 방울
날아간 세월은 아픔의 
[bookmark: _GoBack]눈물인가

저 꽃들 떨어지면
빨간 노을 빛 물든
사과의 시간이 익어가고 있다
